
Ⅱ . 契約者配當制度의 意義 및 現況

1. 價格自 由化의 進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1987년 대내외적 개방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

유경쟁원리에 입각한 價格自由化를 段階的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생명보

험 가격자유화는 타금융권의 금리자유화 일정, 외국 보험사업자와의 경쟁,

국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보험료 산출기초

와 계약자배당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1월 현

재에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의 자유화가 시행되어 계약자배당 측면에서

는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보험료 산출기초 측면에서는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중 유지비 비율이 자유화된 상태이다. 2000년 4월부터는 사

업비차배당과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예정신계약비율 포함)의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다.

<表 Ⅱ- 1>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일정

대상

제1단계

(1994.4)
제2단계

(1995.4)
제3단계

(1997.4)
제4단계

(2000.4 예정)

계약자

배당
-

위험률차배당

(사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이차배당)

사업비차배당

(비차배당)

보험료
예정사업비율

중 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주 : 예정사업비중 수금비는 '91년 4월에 자유화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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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은 배당보험의 경우 ' 87년부터 7.5%를 적용하여 오다가 ' 98년

4월부터 7∼8% 범위이율을 적용하였고, ' 99년 4월부터는 범위의 하한을

확대하여 5∼8% 이내에서 회사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무

배당보험은 92년 도입당시는 보험기간이 10년 이하는 9.5%, 10년 초과는

8.5%를 적용하다가 ' 98년 4월부터 8∼10% 범위이율을 적용하였고, ' 99년

4월부터는 범위의 하한을 확대하여 6.5∼10% 이내에서 회사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은 2000년 4월

완전 자유화시 보험료 산출에 대한 회사의 適應力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위험률의 산출은 標準危險率은 보험개발원이 업계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金融監督院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회사별 위험률은

회사가 산출하여 보험개발원의 위험률 검증을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상품개발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준위험률4)을 회사가 적용할 경우

70∼1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5) 연령별, 성별로 산

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위험률 이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률을 二元化하는 것

은 보험료 책정은 회사 자율에 일임하고 계약자보호 및 회사의 재무건전

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측면에서는 保守的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

석된다.

예정사업비율은 수금비와 유지비만 자율화되어 있고 신계약비와 전체

예정사업비율은 <표 Ⅱ- 2>와 같이 상품별 및 보험기간별로 생명보험상품

4)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 표준위험률을 배당 및 무배당생존·사망률, 개인 및

퇴직보험 생존·사망률, 배당 및 무배당 예정 재해율 (사망, 장해), 예정 입원률

(질병 및 재해, 질병, 재해), 배당 및 무배당 예정 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로 정의하고 있다.

5 )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79조(보험료의 계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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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表 Ⅱ- 2> 豫定事業費의 限度

보 험 종 류 보험기간 영업보험료에 대한 비율

개인

보장성보험 - 50% 이하

저축성보험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단체

보장성보험 - 50% 이하

저축성보험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개인보험의 보험종류별 예정신계약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교육보험 및 연금보험 :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이하

생사혼합보험

·5년이하 : 5/ 1,000×S1 + 10/ 1,000×S2 이하

·5년초과 : 보험가입금액의 15/ 1,000 + 5/ 1,000×S1 + 10/ 1,000×S2

이하

단, S1 : 일반사망급여금 총지급율, S2 : 생존급여금 총지급율

순수보장성보험은 자율로 하고, 기타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별로 다

음과 같이 적용한다.

·5년이하 : 보험가입금액의 20/ 1,000 이하

·5년초과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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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개인보험 예정신계약비의 90% 이내

로 하고, 기타 보장성특약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 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가격자유화는 보험료의 자유화와 계약자배당의 자유화로 구분할 수 있

는데, 2000년부터는 완전한 자유화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완전한 가격

자유화 시기에 있어서는 회사의 責任經營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할 수

있다. 회사의 책임하에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여 1차적으로는 회사의 계속

성을 유지하고 2차적으로는 계약자의 권익을 도모하며, 3차적으로 동업타

사 및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능력의 확보를 통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적정 이윤을 획득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자본이득 및 경영이

익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 권익 도모 측면에서는 預金者保護法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의 선택 및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하나, 타

금융기관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이상의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자 만

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계약자 권익과 직

결되는데, 현재의 금융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透明性 증대 및 소비자의 금

융지식의 증가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도모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을 기

피하게 되므로 가격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 諸要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격자유화의 효과는 자유경쟁원리의 실질적 효과를 계약자에게 환원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전략적,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적을 계약자 및 주주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언더라이

팅, 투자, 經營 效率性이 증대되는 등 경영기법 및 보험기술의 발전을 유

도하게 된다.

따라서, 목전에 와 있는 생명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는 경영체질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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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개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내의 선의의 경쟁,

보험기술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산업내 w in-win 전략을 수립하기 용이하

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보험료 인하경쟁, 배당경쟁, 모집질서 파

괴 등의 부정적 요인이 없지 않으나, 保險計理人(actuary)의 정확한 기술

적 분석에 의한 회사 체질에 맞는 정책의 선택으로 이를 타개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가격자유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6) 첫째, 價格決定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

다. 생명보험은 가격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즉, 장래 금리의 예측, 사망율의 추이, 실효해

약율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으로 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거시적

환경이 불안정하여 예정되지 않은 방향으로 환경이 변하게 되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계약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보험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이 산출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산출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보험 또는 金融知識이 향상되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가격을 산출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품별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각사가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

하였다 하더라도 公示制度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유요율 시장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공시제도와 함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금융, 보험지식

이 향상되어, 소비자가 가격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보험가격

자유화는 더욱 효율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6) 丁奉恩·盧秉 ·睦鎭永,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方案』, 보험개발원, 1997.3,

pp .1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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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상품별 販賣構成比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생명보험

의 판매구성이 저축성보험 위주가 되면, 특히 슈퍼재테크보험 등 금리연

동형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면,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어렵게 된다. 금리부담

이 높은 금융형상품의 과도한 판매로 일반상품의 가격정산(배당 등 사후

적인 가격)에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별 판매구성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 특성에 맞는 판매

구성비를 도출하여 효율성을 極大化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상품의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금 확대 및 각종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 販賣生産性이 향상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가격자유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성도 가격결정 과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인정 받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는 사업비의 절감, 모집인 1인당 생산량 증대 등 회사 내부적 경영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保險計理人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 보험사업 특유의 수리적

계산 즉, 책임준비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이나 보험료 계산은 전문

적인 지식과 복잡한 계산기법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업무는 보험경영

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일 필

요가 있다. 특히 가격자유화시대에는 회사의 責任經營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므로 장래의 시장금리, 자산운용수익율 등 금융환경을 적절하게 예측하

여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에 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전문적인 교육과 선진외국의 경험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최소한의 規制만 가해야 한다.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완전한

자유화는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감독기관은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경

영의 자율성을 확보토록하여야 한다. 규제원칙으로는 契約者保護,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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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健全性 確保, 회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접

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감독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2. 契約者 配當制 度의 意義 및 現況

가 . 意義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배당(p olicyholder dividend)이라 함은 영업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

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 상품의 가격은 安定的으로 산출

되어 있다. 생명보험 상품은 타금융권 상품과는 달리 보험기간이 10년 이

상, 길게는 終身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으로 장래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도 손익이 안정되도록 산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몇 년간의 과거 경험통계 및 장래 추이를 기초율로 하고, 이에 안전율

(safety m argin)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료를 계약자들

로부터 받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로 영업을 하고 결산을 시행하여 계약자에 대한

부채(책임준비금)를 적립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환원한다. 환경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면 이러한 잉여는 安全率에 의해 징수된 초과보험료

수준이 되며, 여기에 회사의 투자성과,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성과 등

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계약자배당은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생명보

험 상품은 계약자에 대한 배당 유무에 따라 배당상품(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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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과 무배당상품(non-participating product)으로 구분된다. 배당상

품은 결산후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契約者配當原則7) 및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즉, 사후에 배당이 묵시적으

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보수적

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배당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

망률, 이자율 등의 計算基礎率을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무배당보험의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계

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현실에 가까운 계산기초율을 적

용하여, 배당보험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산출하여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

인 통례이다.

따라서 계약자배당은 배당상품에 대하여 剩餘金이 발생하는 경우 시행

하게 되며, 이익 원천별로 손익을 분석하여 배당하는 이원별 배당방식

(contribution method)8)과, 자산할당방식(asset share method)9), 경험보험

료방식(experience premium method)10)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원별 배당방식은 이익의 원천에 따라 예정보험료와 실제보험

료의 대소를 구분하여 원천별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크게,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구분된다. 이익 원천에 따른 보험료의 분

해는 <그림 Ⅱ- 1>과 같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눌 수 있고, 순보

7) 자세한 사항은 정봉은 외 2인(1997) 참조

8) 이원별로 잉여금의 발생에 각 계약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할당 (allocat ion )하

는 방법으로 배당총계가 배당가능 잉여금이 되도록 각각의 이원배당율을 조

정하는 방식

9) 모델을 설정하여 실제율에 의한 수지차액과 년도말 준비금을 비교하여 배당금

액의 기준을 결정하고 이와 근사하게 이원별 배당률을 결정하는 방법

10) 산출기초중 위험률과 사업비율을 향후 예상되는 추정치로 하여 산출한 경험

보험료와 영업보험료와의 차이에 이원식 배당의 이차익 요소를 가미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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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된 보험료 별

로 손익을 정산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이원별 배당방식이다.

<그림 Ⅱ- 1> 保險料의 構成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저축보험료

영업보험료
신계약비(α)

부가보험료 유지비(β)

수금비(γ)

이자율차배당은 利子率差利益의 일부를 배당하게 되는데, 이자율차이

익은 저축보험료의 적립분에 해당되는 준비금의 資産運用 결과 실제 자산

운용수익률(i' )이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i)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율차 이익 = (실제이율 - 예정이율)×책임준비금

= ( i' - i )× t V x : n

위험률차배당은 危險率差利益의 일부를 배당하게 되는데, 위험률차이

익은 보험사업의 운용 결과 발생한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등 효율적

인 위험관리로 실제 위험률(q' )이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률(q)보

다 낮은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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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차 이익 = (예정위험률 - 실제위험률)×위험보험금

= ( q - q' )× ( 1 - t V x : n )

사업비차배당은 事業費差利益의 일부를 배당하게 되는데, 사업비차이

익은 실제로 지출한 사업비(e')가 사업비 절감 등 效率的인 사업비 집행으

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사업비(e)보다 낮은 경우 발생한다.

사업비차이익 = (예정사업비 - 실제사업비)×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 ( e - e ' )× ( S 또는 P ' )

다음으로 경험보험료방식은 통상적으로 납입 받는 보험료와 경험보험

료간의 차액으로 계산하며 경험보험료방식에서 사용되는 經驗保險料(EP' )

는 기대사망률, 경험사업비 요소, 낮은 이율(통상적으로 준비금 평가이율)

에 의하여 계산된다. n년차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S n = ( n - 1 F + E P ' - e ' ) ( i' - i) + ( P ' - E P ' ) ( 1 + i' )

≒ ( n - 1 V + P ) ( i' - i) + ( P ' - E P ' ) ( 1 + i' )

첫 번째항 n -1F는 n-1년도말 기금(준비금)이고 경험보험료에서 평균사업

비(e' )를 차감하면 순보험료가 되어 이자율차익이 되며, 두 번째항은 영업

보험료에서 초과보험료 부문에 대한 이자 수입이다. 이들 두항이 합해져

n년차 配當財源이 된다.11)

자산할당방식은 이자율, 사망률, 해약률, 사업비율 등 경험요소에 의해

계산되는데, 배당금은 계약년도말의 자산할당액(n F)과 요망되는 기금(준비

금)과의 차액에 의해 계산하며 자산할당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

다.12)

11) R. Arthur S aun der s , I nd iv id ual L if e I ns urance D iv id ends , S OA , 1989,

pp.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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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 nF = l' n - 1 [ ( n - 1 F + P ' )( 1 + i' ) - T n ] - d ' n - 1 - w ' n - 1· T C V n

nF =
( n - 1 F + P ' ) ( 1 + i' ) - T n - q ' n - 1 - w q' n - 1· T C V n

( 1 - q' n - 1) ( 1 - w q' n - 1)

주 : l ' n - 1 - 보험료 납입자수

nF - n년도말 자산할당액

d ' n - 1 - n년도 사망자수

w' n - 1 - n년도 해약 및 탈퇴자수

w q' n - 1 - n년도 해약 및 탈퇴율

i ' - 투자수익률

T n - 소득세 할당액

T C V n - n년도말 해약환급금 총액(소멸시 배당 포함)

앞에서 간략히 서술한 보험료 분석 및 계약자배당제도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Ibid , pp .29- 31

- 14 -



<그림 Ⅱ- 2> 生命保險商品의 價格構造 및 配當體系

사

전

적

가

격

보험료

(예정)

위험보험료

(예정위험율)
저축보험료

(예정이자율)
사업비

(예정사업비율)

사

후

적

가

격

(실제)
사망보험금

(실제위험율)
책임준비금

(실제이자율)
사업비

(실제사업비율)

계약자배당 위험율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예정과 실제의 차이)

나 . 現況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계약자배당 역사는 <표 Ⅱ-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30년 정도로 선진 외국에 비해 짧다. 배당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배당여

건이 조성되지 않아 배당을 하지 못하다가 ' 60년대 중반에 와서야 최초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배당도 특별배당의 형식을 빌려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銀行金利(공금리)와 보험의 豫定利率과의 금리 차이를 보장해주

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에 의한 배당은 ' 85년 3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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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생명이 순보험료식준비금을 적립하고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

한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이익발생과 무관한 계산기초율별 부

분배당이었다.

<表 Ⅱ- 3> 契約者配當 變遷現況

구 분 실시기간 비 고

특별배당 65∼ 72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은행금리와 보험의 예

정이율과 금리차 보상

금리차보장 78∼

해약환급금 해당액 기준으로 은행의 정기예

금이율과 예정이율과 차이 보상

' 97년 10월 이후 신계약부터는 이자율차배당

에 흡수됨

정산배당 85∼ 86

생명표의 변경(조정국민생명표→간이경험생

명표)으로 인한 사망률 차에 위험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위험률차배당 84∼
이원분석 결과에 따라 예정위험률과 실제위

험률의 차이 배당

이자율차배당 87∼
이원분석 결과에 따라 이차배당기준율과 예

정이율(금리차보장율 포함)과의 차이 배당

장기유지

특별배당
87∼

장기계약의 장려차원에서 6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장기유지배당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료』, 1991

' 99년 11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자배당은

금리차보장, 위험률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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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장제도는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의 前 보험년도말 解約還給金에

「정기예금이율 - 0.5%」13)와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곱해 계산

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

장해 준다는 의미로서, 보험회사의 投資收益率과는 무관하다. 금리차보장

제도는 이자율차배당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분리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복잡 등으로 ' 97년 10월 이후 신계약분 부터는 이자율차배당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자율차배당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과 관련되며 회사별로 자율화

되어 있다.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

험료적립금14)에 「이자율차배당 기준율」과 해당상품의 예정이율15)과의

차이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은 6년 이상 유지

된 보험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 장기유지배당

율(회사별율 + (경과년수 - 6)×회사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위험률차배당은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차손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의 연간 위험보험료에 위험률차배당율을 곱한

금액을 위험률차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위험률차배당율은 100%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율로 한다.

제3회 경험생명표상 사망률 (성별·연령별)×회사율
보험료 산출시 사용한 예정사망률

이차배당기준율 및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의 회사별율은 회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 보험

13) 연금보험은 장기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통보험과는 달리 「정기예금이율 +

0.5%」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곱해서 계산한다.

14)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차감

기간은 납입기간과 7년중 적은 값으로 한다.

15) '97.10 이전 계약은 예정이율에 금리차보장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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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 요소중 예정사업비율과 관련해서는 배당(사업비차배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비차손이 발생하는

등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이원별 연차별 損益現況을 분석하면 다음 <표 Ⅱ- 4>과 같다.

<表 Ⅱ- 4> 利源別 損益現況

(단위 : 억원)

구 분 사차손익 이차손익 비차손익 기타손익 당기손익

FY'91 208 2,711 - 789 - 1,878 252

FY'92 438 2,340 163 - 2,065 876

FY'93 1204 2,249 1,293 - 3,464 1,282

FY'94 2,160 4,622 - 2,327 - 8,380 - 3,925

FY'95 3,196 3,006 - 5,674 - 9,032 - 8,504

FY'96 4,701 - 2,318 - 4,152 - 6,815 - 8,584

FY'97 5,591 - 11,090 - 553 - 2,402 - 8,454

FY'98 6,334 - 66,653 - 320 20,480 - 40,159

주 : 이차손익에는 금리차익 및 자산운용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 『1997년도 보험통계연감』, 1998.8.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보장성보험의 활성화 및 언더라이팅 기술의 증대 등으로 사차익(위험

률차익)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이차손익(이자율차손익)은 FY'96,

FY'97의 금리하향화로 인해 손실이 증대하였고, 특히 FY'97, FY'98의 경우

IMF의 구제금융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한 高金利商品의 판매로 이차역마

진이 발생해 이차손이 크게 발생하였다. 특히, FY 98에 이차손이 심화된

것은 D생명의 부실화를 포함해 기존사에서 5조 8,200억원의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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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비차손익은 일부 기존사의 사업비차익에도 불구하고 신설사의 이

연사업비 상각 등 초과사업비 지출의 심화로 ' 94년 이후 사업비차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 97년부터는 대폭 감소하였다. 여전히 신설사의 비차손

은 심각하나 기존사의 비차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대부분의 회

사가 移延事業費가 상각되는 ' 99회계년도 이후부터는 비차익이 증대될 것

으로 판단된다.16)

<表 Ⅱ- 5> 事業費差益 發生會社의 利源別 損益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FY'98

비차손익 사차손익 이차손익 계

A사 1,877 1,497 - 30,363 - 26,989

B사 1,575 3,529 - 7,752 - 2,648

C사 506 1,396 - 10,700 - 8,798

현재 사업비차익은 회사의 연륜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는 기존

사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FY'97의 경우 5개사, FY'98은 3개사에 불과해

초과사업비 절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업비차익이 발생하는 회

사를 대상으로 이원별 손익을 분석해보면 사업비차익이 3利源(사차, 이차,

비차)중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이원은 규모가 적은데도

배당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비차배당을 미루어 온데 대한 민

16) 이연사업비 상각기간이 남은 회사의 최종년도는 2000. 3월에 신한생명, 영풍

매뉴라이프, 2001. 3월에 ING생명, 프랑스생명, 고합뉴욕생명, 2003. 3월에 한일

생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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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더 이상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자율차손익은 <표 Ⅱ-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지만, 사업비차손익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매

우 안정적이다. 최근 몇 년간 사업비차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조

만간 많은 회사가 사업비차익을 示顯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내외적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고 있고,

아웃소싱 등을 통한 실제사업비 절감 정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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